
광주에 ‘HPC-AI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 개소
- 26일 주관기관인 지스트 슈퍼컴퓨팅센터에 구축…2023년까지 140억 원 투자

-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영…“AI 교육‧연구 생태계 구축 효과 기대”

   ▲ 공용인프라 구축사업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고성능컴퓨팅-인공지능(HPC-AI*) 기반 공용인프라 데

이터센터가 26일(수) 문을 열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은 오후 2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AI대학원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스트,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

남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고성능컴퓨팅-인공지능(HPC-AI): 대규모 인공지능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고속 네트워킹으
로 엮어져 마치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활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 사업단이 주관하고 지스트 슈퍼컴퓨팅센터가 수행하는

‘HPC-AI 공용인프라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HPC-AI 기반의 컴퓨팅/네트워킹/스토리지로 구성된 슈퍼컴퓨터 구축 

△데이터센터 공간‧시설 구축 및 교육‧훈련‧개발환경 제공 등을 통해 AI 융합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학연에서 교육·연구·개발을 위해 함께 활용하는 공용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3지구(4만7246㎡)에 5년간

(2020~2024) 약 4119억 원을 투입, AI 융합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각

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과 지스트가 협력해 2023년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스트는 

지난해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스트 슈퍼컴퓨팅센터에 구축된 ‘HPC-AI 공용인프라’는 6페타플롭스(PF) 최대치 연산

량, 올플래시 1페타베이트(PB)를 포함한 10페타바이트(PB) 저장공간과 200기가바이트

(GB) 초고속 패브릭 네트워킹으로 연결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국내 GPU 인프라에서 제공하기 힘들었던 1초당 150기가바이트

(GB)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최상급 GPU 320장을 통합해 하나로 활

용하는 멀티-노드 HPC-AI 컴퓨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HPC-AI 공용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실, 데이터센터실, 

전력 및 냉각 기반실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AI대학원 건물에 위치한 꿈꾸는아이(AI) 

공간이 제공하는 AI 스튜디오(AI Studio), 모빌리티 스튜디오(Mobility Studio), 미디

어 스튜디오(Media Studio), TED Hall 등의 지원 공간을 완비하고 있다.

앞으로 HPC-AI 공용인프라는 AI 융합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교육용 AI 컴퓨팅 

지원과 거대규모 학습이 필요한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파트너들을 위한 맞춤형 

HPC-AI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 HPC-AI 공용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개념도



특히 금년 8월 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10대 전문센터 중 하나로 자율

주행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인 ‘지스트 슈퍼컴퓨팅센터’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HPC-AI 공용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특화 분야(자동차/헬스케어/에

너지/문화콘텐츠) 중 자동차 분야의 자율주행‧모빌리티에 관한 시뮬레이션 기반 산‧
학‧연‧관 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 지스트 AI대학원(슈퍼컴퓨팅센터)에 구축된 ‘HPC-AI 공용인프라 클러스터’

이와 같이 산‧학‧연‧관 인공지능(AI) 연구‧활용 활성화를 이끌어 특화된 AI 분야에 

집중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데이터 및 인공지능 선도모델 생산‧유통 체계 마련에도 

일조하면서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선 지스트 총장은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 연구와 교육을 위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스트는 주관기관으로

서 이번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과 일자리 창출, 고급 인공

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